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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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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 활동 자료 
청소년 심리와 자기 돌봄



미움, 부끄러움, 서운함 같은 감정은 나쁜 감정이다. (O / X)	  95, 117쪽으로

친구들이랑 웃고 떠드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건 이상하다. (O / X)	  109쪽으로

자존심이 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. (O / X)	  25쪽으로

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. (O / X)	  67쪽으로

소심한 것과 신중한 것은 완전히 다른 기질이다. (O / X)	  17쪽으로

오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울적한 건 ‘우울증’ 때문이다. (O / X)	  34쪽으로

비관적인 것보다 낙관적인 게 인류에게 더 유리했다. (O / X)	  61쪽으로

공감 능력은 타고 나는 것이라 배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. (O / X)	  77쪽으로

부러움과 질투는 비슷한 감정이다. (O / X)	 125쪽으로

우정의 감정이 발전하면 사랑이 된다. (O / X)	 87쪽으로

>>>   O가 3개 이하라면?

감정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네요! 이 책을 통해 세세하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세요.

>>>   O가 4~6개라면?

감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. 이 책을 읽으면 감정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!

>>>   O가 7개 이상이라면?

감정에 대해 다소 오해하고 있어요. 괜찮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며 차근차근 감정 연습을 할 테니까요.

감정 퀴즈

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, 책을 읽기 전에 감정 퀴즈를 풀어 봅시다. 

알쏭달쏭하거나 잘 몰라도 괜찮아요.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거예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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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읽기 전 활동

1. 감정 퀴즈의 정답은 모두 X입니다. 자신이 O라고 체크한 항목은 무엇인가요?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?   
   (책을 읽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더 유의해서 읽어 보세요.)

(예시) 

�비관적인 것보다 낙관적인 게 인류에게 더 유리했다. 

→ 대체로 낙관적인 성격이 비관적인 성격보다 좋다고 이야기하니까, 낙관적인 게 인류에게 더 

   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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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책 속 이야기 중 누구에게 가장 공감이 되었나요?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(예시) �

해원(125쪽): 나도 저번에 내 베프가 급식 시간에 다른 애랑 밥 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. 

해원이는 친구의 행복을 빌어 줬지만,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. 

2. 책을 읽으며,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다면 옮겨 적어 봅시다. 

(예시) �

74쪽: 행복이 불행보다 훨씬 적을 것 같지만 숨어 있는 다행을 찾아보세요.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

더 많이 행복에 가까운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. 행복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“참 다행이네.”라

는 말을 한 번씩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.

  읽는 중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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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 책에서 다룬 감정들 말고 또 어떤 감정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. 

(예시) 그리움: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애가 타는 마음. 작년에 무지개다리를 건넌 우리 두리가 너무 그리워. 

  읽은 후 활동

1.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.  

(예시) 

평소에 나는 소심한 내 성격이 콤플렉스였다. 새로 만난 사람에게 말도 잘 못 걸고, 수업 시간에 발표도 

잘 못하고. 그런데 이런 성격을 뒤집어서 말하면 신중하고 참을성이 많은 거였다니. 왠지 자신감이 조금 

생긴 기분이다. 


